
기부금�후원자님께�드리는�글

새로운 희망과 함께 시작한 2020년 새해, 편지로나마 소망 한아름 담아 인사를 전합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지난 한 해도 우리 센터에 보내주신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서 보내드립니다.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에서도 우리 센터에 기부하신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원하지 않은 분이나 개인정

보가 정확하지 않은 분은 제외. 추가를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그런데, 2019년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우리 법인(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이름이 아니라 법인 

부설 ‘작은도서관 아삭’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부금에 

대해서는 다시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 발행 예정)

2) 센터의 2019년 활동

후원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난 2019년에도 다양한 활동과 사업들을 수행하였습니다.

① 2013년 ‘아시아청소년학교’로 시작한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사업과 2014년 문을 연 방과후 

‘차오름공부방’ 사업은 올해도 이어져 92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생활과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였

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 지원으로 ‘합창·뮤지컬교실’과 ‘탈춤·사물놀이교실’, ‘여행·미

디어·진로동아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이 한층 높아진 한해였습니다.

②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각각 935명과 1,262명

의 이주민에 대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교육, 그리고 기초법·제도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③ 도서관 사업으로 작가초청강연을 6년째 이어갔고, 도서관운영위원의 재능기부로 ‘책 읽어주는 선생님’을 

매주 진행해 어린이들이 책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성인 대상의 ‘동화로 배우는 한국어’를 다시 시작했

습니다. 그 외에도 다문화 역사ㆍ문화 프로그램과 성인문해교육 등 활발한 도서관사업이 이어졌습니다.

④ 공동체 조직사업으로 매월 한 나라씩 배워나가는 글로벌 역사ㆍ문화ㆍ요리체험 프로그램인 ‘언니랑 세

계랑’을 이어나갔고, 2018년 문을 연 ‘세계마을 체험관ㆍ공작소’에서 직조공예와 매듭공예 등 적정기술 프로

그램을 시작했으며, 또한 다문화공동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만나는 ‘다람산 어린이나눔장터ㆍ세계마을놀이

터’ 프로그램을 매월 운영하여 이주민과 선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했습니다.

⑤ 그 외에도 사회적 소통을 도와주기 위해 자체 한국어교실과 문화다양성교육, 세계시민교육 등 교육사업

을 기본사업으로 계속 수행하고 있고, 특히 10월에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 등 지역의 배움터와 함께 ‘청소

년 세계시민·평화축제’를 3회째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이주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상담사업과 멘토링 프로

그램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센터가 다문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커뮤니티 종합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

던 것은 모두 회원과 후원자 여러분께서 우리 센터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자원봉사로 참여해주셨기에 가

능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에도 더 큰 이웃과 더불어 행복을 나누는 한 해를 함께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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